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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이렇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신 점

감사드립니다. 특히 적극적인

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

들과 1년동안 함께 수고한 동기

들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

습니다.”

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

생 부문으로 용인송담 학 유통

포장학부 1학년인 송웅국 씨가

수상했다. 일산에서 케이스 제조를

전문으로 하는 ACT에 근무하면서 용

인송담 학 야간학부를 다니고 있는 송웅국 씨

는“ 업을 하면서 경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

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갱신의 필요성을

느꼈다”며“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학업을

시작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 1학년을 보내면서

개인적으로 즐겁게 학업에 임했던 그는 한가지

아쉬운 점으로 충분한 실습시간이 이뤄지지 않

은 면을 꼽았다. “시간이 부족해서 이론적인 배

경을 현장에 사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부족한 면

이 있었던 것 같다”는 그는“방학을 활용하여

인턴십프로그램을 적극 도입, 운 하여 현실적

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취업에 있어 선

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

좋겠다”고 의견을 표했다.

송웅국 씨는 특수교육 교사인

약혼자의 향으로 장애우들을

위한 UD(Universal Design)

에 관심을 두고 있다. 그는“일

상적인 생활의 환경들조차도

일반인들을 기준으로 조성되어

있는데 포장분야도 많이 다르지 않

기에 이 분야를 더 공부하여 장애우들

을 도와주고 싶다”고 말했다. 또한 그는 포장업

체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블루오션 전략을 염두,

특화된 포장의 한 분야를 선도하는 꿈을 가지고

있다. 학교를 졸업한 후 4년제 학의 편입은

물론 학원에도 입학할 예정인 그는 포장에

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포장산업의 한 분야를

개척하는인재가되도록노력할계획이다.

일과 학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

공한 송웅국 씨. 포장전문가로 활약할 그의 행

보가 기 된다.

이한얼기자

포장전문가로서 포장산업 선도할 터

“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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